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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지도< >

의 · , 1986, - - .濟州道 齊州大學校博物館 齊州 先史遺蹟 地表調査報告『 』

· , 1998, - - .齊州市 齊州大學校博物館 文化遺蹟分布地圖 齊州市『 』

· , 2000, - - .西歸浦市 齊州大學校博物館 文化遺蹟分布地圖 西歸浦市『 』

· , 2002, .北濟州郡 齊州大學校 耽羅文化硏究所 北濟州郡 文化遺蹟分布地圖『 』

· , 2003, .南濟州郡 齊州文化藝術財團 文化財硏究所 南濟州郡 文化遺蹟分布地圖『 』

· , 2010, - - .西歸浦市 齊州文化藝術財團 文化遺蹟分布地圖 增補西歸浦市『 』

· , 2011, - - .齊州市 齊州文化藝術財團 文化遺蹟分布地圖 增補齊州市『 』

종합정비계획< >

, 1998, .濟州市 濟州牧官牙祉復元計劃『 』

사적 제 호 제주목관아지 망경루복원 타당성 조사 · , 2004, 380濟州市 齊州文化藝術財團 『

및 기본설계보고서』

제주시 제주목관아 보존 관리 및 활용계획 연구, 2011, · .『 』

북제주군 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재연구소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지 학술조사 및 · , 2002, 『

종합 기본정비 계획』

제주시 사 제주역사문화진흥원 사적 제 호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종합정비계획·( ) , 396 .『 』

사단법인 제주학회 제주고고학연구소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의 지속가능한 보존· , 2015,『

과 활용 방안 .』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제주고고학연구소 최근 조사 성과를 통해 본 제주 · , 2016, 『

와 항파두리 의 성격 .三別抄 成 』

국립제주박물관 제주고고학연구소 강화 진도 제주 삼별초의 여정과 성격· , 2018, - - .『 』

제주시 사 제주역사문화진흥원 제주 고산리 선사유적지 종합기본계획·( ) , 2011, .『 』

제주시 제주 용담동 유적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2015, .『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고고학연구소 제주도 진성의 국가사적 승격을 위한 타당성 조· , 2018, 『

사 연구용역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고고학연구소 존자암지 및 존자암지 세존사리탑의 국가지정· , 2019, 『

문화재 승격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 .』

토론문

강 은 실

(제주대학교 박물관)

토론자가 문화정책이나 유․무형 문화재의 보존, 매장문화재 발굴 등에 문외한임에도 불구

하고 이번 학술대회에서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도 토론을 맡겨 

주신 이유는 제주대학교박물관에서 문화재를 이용한 교육․문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제와 관련해서 활용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

각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번 발표문을 통해 토론자 역시 문화재 관리에 대한 현실을 

직시할 수 있었고 보존과 발굴, 활용 방안에 대해 공부하고 고민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

었습니다. 

주제별 발표문을 읽고 교육․문화 사업을 하면서 현장에서 느꼈던 진행자로서의 의견과 궁

금한 점을 몇 가지 질의함으로써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1. 「제주도 문화유산의 종합적 보존과 관리」 발표문에서 제주도문화재 관련 업무가 “세

계유산본부”로 단일화한 것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문조직으로 성장 가능한 기반을 마

련’한 것이라고 하였는데 어떤 배경에서 이렇게 이해한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도와 제주시, 서귀포시에서 각 각 이뤄졌던 문화재 관련 업무가 2016년 제주특별자

치도의 조직개편을 통해서 ‘세계유산문화재부’로 단일화됨에 따라 관리 및 민원 대응에는 

이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문화재 보존과 관리’를 위한 조직의 효율적 운

용에 초점을 맞춘 조직 개편이 아니었는지 의문입니다. 

정작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의 문제는 ‘문화재 정책’과 ‘문화재 연구’가 함께 뒷받침 되어

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문화재 전반에 대한 정책적 제언과 연구, 사업 등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조직 구성이 먼저 선행되어야 전문적 조직으로서 성장할 수 있

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토론자는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2. <6 페이지> 수리기술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문화재수리기능공 및 지역기능공들의 역

할 활성화’를 위해서 토착기술이 문화재 수리에 융화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토론자는 토착기술이 있는 지역의 다양한 분야 기능공들에게 문화재 수리에 대한 교육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장기적인 교육의 기회를 만들어 주고 필요하다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방안도 향후 제주도의 문화재 관리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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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발표자의 의견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제주도 유형문화재의 보존」 발표문에서 불탑사 오층석탑의 보수현황을 말씀하시면

서 1999년에 석탑을 해체보수 했고, 과거 사진 비교를 통해 두 번의 보수가 있었음을 짐작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문화재의 경우만 보더라도 문화재 보수에 대한 기록은 담당 

부서나 사업을 진행한 기관만이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문화재 보수 및 보존처리에 대한 기록 보존이나 공개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론자는 문화재 보수 및 보존처리에 대한 경력 자료를 공개하여 일반 시민들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재 안내문에 문화재 보수 경력을 기록

하여 공개한다면 일반인들에게 문화재 보수 사업에 대한 인식을 심어 주고 문화재 보존에 

대한 경각심도 일깨우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4.「제주도 지정 무형문화재 현황과 전승보전 방안」발표문에서 제주도 무형문화재전수관 

현황과 함께 현재 전수관의 운영 형태와 운영상의 어려움, 문제점 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수관 운영에 대한 논의로서 최근 ‘칠머리당영등굿전수관’에서 개최된 ‘제주무구전’ 전시

회와 ‘갓전시관’의 ‘공예축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전시회는 전수관에서 일반인들

이 무속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기획한 것으로 제주도 무속신앙을 대변하는 

‘무구’를 대표적으로 전시했습니다. 제주대학교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무구’  650여 점을 

대여하여 전시하고 전수관 이어야 가능했던 마불림제를 거행하여 전시에 특별함을 불어 넣

었습니다. ‘갓전시관’은 ‘제주명품공예인협동조합’과 함께 공예축제에 참여하여 전시관을 공

유하고 젊은 창작 공예인들과의 교류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 사업으로 관련 문화에 대한 관심과 대중화를 잇는 구심체적 장소가 ‘전수관’

이 될 수 있도록 전수관의 제한적 기능과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 생각합니다. 

전수관 운영 방향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5. 「제주도 문화유산의 종합적 보존과 관리」 발표문에서 제주 문화재의 특징으로 지정

문화재의 38%가 돌로 조성된 문화재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정문화재가 아닌 돌 유산은 그 

보다 더 많고 생활유적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또한 최근에 연대, 성곽, 진성 등 

돌로 축조된 문화재 복원과 관련하여 제주돌 쌓기와 맞지 않는 방식으로 축조 되었다는 의

견을 현장에서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형문화재 현황을 보면 망건장, 탕건장, 옹기장, 구

덕장 등만이 지정되어 있고 ‘석공예’과 관련된 ‘석공’은 지정되지 않고있습니다. 제주 돌문화

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미 활동을 했던 ‘석공’들은 나이가 많아 손을 

놓거나 돌아가시는 상황입니다. 

토론자는 제주 돌문화의 특징을 보존하고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석공’들을 무형문화

재로 지정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발표자의 의견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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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주도 매장문화재의 보존과 활용」 발표문을 보면 현재 국가지정 매장문화재 중 전

시관이 운영되는 곳은 제주목 관아,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지, 제주 고산리 선사유적, 제주 

삼양동 선사유적, 제주 용담동 유적입니다. 이 중 제주목 관아와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지, 

제주 고산리 선사유적의 전시관은 문화 교육이나 행사 등을 진행하면서 일반 시민의 참여도

도 높아지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특히 제주 고산리 선사유적 전시관의 체험 행사와 상설 체

험 교육은 일반 시민들의 큰 호응을 받으면서 고산리 유적의 홍보 및 교육에 큰 기여를 하

고 있습니다. 항파두리 항몽유적에서 이뤄지는 장터 행사나 꽃밭조성 또한 또 다른 형태의 

유적 활용의 사례로서 매우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제주 삼양동 선사유적의 경

우 전시관과 함께 야외 전시관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삼양동 선사유적 전시관은 그 

활용이 너무 소극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이 지역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전

시관을 활용한 문화 교육과 행사 등을 진행한다면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쉽게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삼양동 선야유적 전시관을 다른 전시관과 같이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고산리 유적 전시관 

운영 사례와 같이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발

표자의 의견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